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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71.7세로 년기 이후의 기간이 차 길어

지고 있다. 년기란 연령 으로 볼 때 약 40-60세 사

이의 삶의 기간으로서 체 인생주기에서 1/4에 해당할 

만큼 비 이 커지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인생의 환 으로 간주되고 있다. 년기는 인생주기에

서 필연 인 한 주기이며 새로운 자아의 충동, 가족에서

의 역할 변화, 외부환경의 요구 등에 의하여 갈등과 불

균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년기는 

풍요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구비한 시기로써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통합하는 생의 정기임과 동시에 직장에

서의 높은 지  유지에 따른 독자  단의 기회가 많아

지고 상당한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므로, 신체 , 정신

으로 많은 스트 스를 받게 된다. 한 은이와의 경쟁

으로 지 에 따른 불안감의 증가도 삶의 질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Elsie, 1982).

남성들에게는 어도 여성의 폐경기와 비교될 만한 정

서 인 변화들을 일으키는 갑작스런 생물학 인 사건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으나 남성들도 여성들이 

폐경기에 공통 으로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다소 

겪게 된다. 즉 우울이나 불안, 짜증, 피로, 자신에 한 

연민  인생에 한 반 인 불행감 등을 느낀다. 우

울은 한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가치없고 희망이 없

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한 우울한 상자들은 종종 

피로로 기진맥진해지는 것을 호소하며, 실제로나 가상

으로나 신체 인 장애를 겪는다. 지 까지 진행되어 온 

기존의 국내 연구문헌에 의하면 일생동안 우울증에 이환

될 확률은 남성의 경우 7-12%로 여성(20-25%)에 비

하여 낮았으며, 일 성 있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n, Lee, Ok, Ryff & 

Marks, 2002; Kim, 2001; Min, 1995). 그러나 

Han 등(2002)은 년 여성이 년 남성보다 우울의 정

도가 높게 나왔지만 우울증에 한 성의 효과를 보기 

해 취업여부 변수를 다 회귀 분석에서 포함시키자 성차

가 사라졌다고 보고하 다. 즉, 년기는 성별에 따라 서

로 다른 경험을 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수치상의 결과

로 인해 남성에 한 우울의 정도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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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여러 선행연구들(Hawkins, Hawkins & 

Seeley, 1992; Headley, Kelley & Wearing, 1993; 

Meeks & Murrell, 2001)은 우울과 련있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 다.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자신

의 삶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단하여 스

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는 이것이 개인의 삶의 여러 역에 얼

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한 평가이거나, 자신의 열망

과 성취 사이의 괴리를 평가한 것이라고 하 다.

간호학 분야에서 년기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신체 , 정신 , 사회 , 환

경 인 측면에서 발달  기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남성보다 좀 더 높은 건강문제의 이환률을 나타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분의 연구가 년기 여성을 

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년 남성에 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직업역할과 경

제  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에 집 되어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지 까지 년 남성에서 간과되어져 온 사회

심리 인 측면을 알아보고 이들간의 계를 살펴보는 것

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년기 남성을 상으로 그들의 우

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계를 살펴 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 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 자

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년 남성들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

와의 계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구체 인 연구목 은 다

음과 같다.

1) 상자의 우울 정도와 삶의 만족도를 알아본다.

2) 상자의 일반  배경에 따른 우울 정도와 삶의 만족

도를 알아본다.

3) 상자의 우울 정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계를 알아

본다. 

3. 용어의 정의

1) 우울

우울은 정상 인 기분변화에서 병 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실패감, 무기력감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상태(Battle, 1978)로써, 본 연구에서는 년 남성의 

우울 정도를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Beck(1976)의 우

울 척도(BDI; Beck Depression Inventory)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2)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이란 자신의 반 인 인생에 한 만족과 

행복감을 일컫는 것(Meeberg, 1993)으로 본 연구에서

는 Campbell 등(1976)이 국  규모의 표본을 기

로 하여 만든 자가응답식 질문지 Index of Well-being

을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만 40-59세 사이의 년 남성이 느끼는 우

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계를 알아보기 한 서술  상

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study)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도시에 거주하는 만 40에서 59

세 사이의 년 남성으로서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

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임의로 추출하 다. 

3. 연구도구

1)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Beck(1976)이 우울의 인지 행동  

상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도구(Beck Depression 

Inventory)를 Lee와 Song(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

하 다. 이 도구는 인지 , 정서 , 신체  그리고 행동

 증상들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보고

형 척도이다. 각 문항마다 0 에서 3 까지의 수가 주

어지게 되고 따라서 수는 0 에서 63 까지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Hahn 등(1986)의 제안에 따라 총 63  

에서 21 을 기 으로 우울군과 정상군을 구분하 으

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년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

은 .86이었고(Shin, 199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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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5)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Mean SD Range

Age

  40～45

  46～49

  50～55

  56～59

 43

 45

 46

 11

29.7

31.0

31.7

7.6

48.19 4.97 40-59

Living status with wife

  with wife

  without wife

  separation by death

  others

140

  2

  1

  2

96.6

 1.4

 0.7

 1.4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below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over

 

  6

  6

 74

 59

 

 4.1

 4.1

51.0

40.7

Monthly income(10,000won)

  <200

  200～ <300

  300～ <400

  ≥400

 43

 61

 26

 15

29.7

42.1

17.9

10.3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Campbell 등(1976)이 만든 자가응답식 질문지 Index 

of Well-being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지루한-재미없는/ 비참한-즐거

운/ 쓸모없는-가치있는/ 외로운-우호 인/ 텅 빈-가득찬

/ 비 인-희망 인/ 실망스러운-보람있는/ 운이 없는-

행운이 따르는’ 등의 8개 문항의 Index of General 

Affect로서 가장 부정 일 때 1 , 가장 정 인 경우

는 7 에 표시하게 되어있으며, 다른 하나는 ‘매우 불만

족한-아주 만족’의 1개 문항으로 역시 1 에서 7 까지

로 자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도구의 계산법은 

Index of Affect의 경우 가 치 1.0을 주어 구한 평균

수와 가 치 1.1을 주어 구해진 Life satisfaction의 

수를 합하는 것으로서 범 는 2.1에서 14.7까지이다. 

Campbell 등(1976)의 연구에서 Index of General 

Affect 8항목의 Cronbach's α값은 .89 으며 Life 

satisfaction과의 상 계수는 .55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이 .96이었으며 Life satisfaction과

의 상 계수는 .84 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8까지이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 상자에게 연

구 목 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 다. 설

문지는 총 220부를 배부하여 165부를 회수하 으며, 이 

 응답이 불성실한 20부를 제외한 최종 145부를 분석

에 이용하 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으며 유의수 은 0.05를 기 으

로 하 다.

1) 상자의 일반  배경과 우울 정도  삶의 만족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범 를 구하 다.

2) 상자의 일반  배경에 따른 우울 정도와 삶의 만족

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증을 

해 Scheffe test를 사용하 다.

3) 상자의 우울 정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계는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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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continued)                                   (N=145)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Mean SD Range

Job

  office worker

  laborer

  profession

  servicer

  others

48

 8

29

50

10

33.1

 5.5

20.0

34.5

 6.9

Religion

  christianism

  buddism

  catholicism

  others

42

36

13

54

29.0

24.8

 9.0

37.2

Age of youngest child

  ≤10

  11～19

  ≥20

29

82

34

20.0

56.6

23.4

15.53 5.65 1-28

Educational level of youngest child

  elementary school or below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39

26

32

41

 7

26.9

17.9

22.1

28.3

 4.8

Growth status of youngest child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96

47

 2

66.2

32.4

 1.4

Sexual relationship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no response

60

81

 1

 3

41.4

55.9

 0.7

 2.1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N=145)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Mean SD Observed range Original range

Depression

  normal group

  depressed group

133

 12

91.7

 8.3

 8.98 7.04 0-63 0-63

Life satisfaction 10.52 2.66 2.1-14.7 2.1-14.7

2. 우울 정도  삶의 만족도

상자의 우울 정도는 총 63   평균 8.98로 나타

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총 14.7   평균 10.52이었다

<Table 2>. 우울 평균 수 21 을 기 으로 구분하

을 때 우울군은 12명으로 8.3%이었고 정상군은 133명

으로 91.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3.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  삶의 만족도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Table 3>

과 같다.

월수입에 따른 우울 평균 수는 400만원 이상인 경

우가 6.2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6.77, 200

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59,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11.81로 수입이 많을수록 우울 수가 낮게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F=4.251, 

p=.007). Scheffe test로 사후검증을 해 본 결과 각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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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difference of score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5)

on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

  40～45

  46～49

  50～55

  56～59

 8.21±7.41

 8.89±1.03

 9.46±6.30

10.36±9.53

.381 .767

10.31±2.61

10.80±2.82

10.56±2.30

10.01±3.69

.386 .763

Living status with wife

  with wife

  others

 8.82±6.92

13.40±9.74

-1.434 .154 10.60±2.62

 7.47±2.62

2.363 .019*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below

  middle school

  high school

  graduate school

13.83±2.76

12.83±7.86

 9.32±7.26

 7.66±6.44

2.364 .074

 8.68±3.80

 9.53±3.13

10.64±2.71

10.65±2.40

1.340 .264

Monthly income (10,000won)

  <200

  200～ <300

  300～ <400

  ≥400

11.81±7.90

 8.59±7.17

 6.77±4.59

 6.27±4.68

4.251 .007**

 9.28±3.01

10.70±2.39

11.61±2.36

11.37±1.89

5.630 .001**

Job

  office worker

  laborer

  profession

  servicer

  others

 7.48±6.03

 8.88±5.87

 7.79±6.02

10.66±8.08

11.30±8.39

1.772 .138

10.91±2.67

11.11±1.85

10.78±2.44

10.10±2.51

 9.49±4.12

1.116 .351

Religion

  christianism

  buddism

  catholicism

  others

 7.38±5.45

 8.67±6.71

 6.85±6.23

10.94±8.13

2.631 .052

10.96±2.53

10.48±2.64

10.81±2.75

10.12±2.76

.820 .485

Age of youngest child

  ≤10

  11～19

  ≥20

 8.17±6.31

 8.32±7.35

 8.85±6.99

.287 .751
10.59±2.58

10.30±2.73

10.96±2.56

.744 .477

Educational level of youngest child

  elementary school or below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8.05±6.26

10.65±9.71

 8.69±6.63

 9.05±5.98

 8.86±8.07

.545 .703

10.48±2.68

10.47±3.19

10.38±2.77

10.62±2.31

10.91±2.51

.078 .989

Growth status of youngest child

  satisfied

  moderate or dissatisfied

 8.18±6.71

10.55±7.48

-1.939 .055 10.88±2.37

 9.79±3.06

2.179 .032*

Sexual relationship

  satisfied

  moderate or dissatisfied

6.45±5.94

10.76±7.24

-3.930 .000** 11.69±2.16

9.68±2.68

4.797 .000**

* p< .05, **p< .01

자와의 성생활에 만족하는 집단(6.45)은 보통이거나 만

족하지 않는 경우(10.76) 보다 우울 수가 낮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t=-3.930, p=.000).

상자의 연령과 우울 정도는 유의한 계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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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수는 낮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학

력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게 조사되었으나 역시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우울 

수가 가장 낮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종교의 유형에 따라서도 우울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나 학력에 따라서도 년 남

성의 우울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의 성장상태에 따른 우울 정도는 통계 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의 성장상태에 만족하는 집

단이 우울 평균 수 6.45이고,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는 

경우가 10.55로 우울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일반  배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Table 3>는 배

우자와 동거하는 경우(10.60)는 그 지 않은 경우

(7.47)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t=2.363, p=.019). 월수입은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11.37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

았으며, 200만원 미만의 집단이 9.28로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으

며(F=5.630, p=.001), 사후검증 결과 월수입 200만

원 미만의 집단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상의 집단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성장상태에 만족하는 

경우(10.88)가 그 지 않은 경우(9.79)보다 삶의 만족

도는 높았고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t=2.179, p= 

.032).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만족하는 집단(11.69)의 

삶의 만족도는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는 집단의 수

(9.68)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다

(t=4.797, p=.000).

상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없으

며 상자들의 학력이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 수도 높

았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의 종류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역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도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

내자녀의 연령과 학력도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지 않았다.

4.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계

본 연구의 상자들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역상 계를 나타내었다(r=-.668, p= 

.000). 즉 년 남성들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

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N=145)

Life satisfaction

r p

  Depression  - .668 .000**

**p< .01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우울 정도가 총 63   평

균 8.98로 조사되었으며, 삶의 만족도는 총 14.7   

평균 10.52로 간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의 만족을 나

타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인 BDI를 사용하여 조

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남자 학생들의 

평균 우울 수는 9.63로써 여자 학생들의 13.27보다 

낮았고(Kim, 2001), Shin(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년 여성들의 우울 평균 수가 10.2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상자들이 학생들이나 년 여성들보다 우울 

정도가 다소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은 감정 인 표 을 하는 것이 비남성 인 것으로 

여겨져 실제 심리 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표 하거

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심한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

한 남성들의 성향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평균 우울 수의 차가 다른 상자들에 비하여 그다

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년 남성들의 우울에 

한 심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 우울의 정

도는 21 을 기 으로 보았을 때 년 남성의 우울군은 

8.3%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년기 여성의 우울군 

33.1%(Shin, 1999)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도 년 남성의 우울 분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동일

하게 년 여성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월수입에 따른 우울 정도를 보면 월수입이 많을수록 

우울 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

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Jho, 2000; Kim, 

2001). 년 여성들의 경우도 경제  상황과 우울간에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년 남성들은 가족

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심리  요인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

우자와의 성생활에 해 만족하는 상자들이 그 지 않

는 상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 수가 낮은데 이러

한 결과와 련된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으므로 추후에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한 이 결과를 통해 의료



- 428 -

요원들은 년 남성의 우울과 련하여 성생활에 해서

도 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상자들은 연령에 따른 우울 정도에 차이

가 없었으나 Shin(1999)과 Cho, Jung, Choi, Sung

과 Park(1997)의 연구에서는 고연령층일수록 우울 정

도가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한 추후연구도 필요하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상자의 

우울 정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상되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동거의 유무와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자와의 동거는 기존의 문헌들을 통해서 가족의 지지와도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변수들을 추가하여 그 

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자의 

학력에 따른 우울 정도 역시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

았으나 학력이 높은 경우에 우울 수가 낮은 것을 볼 

때 년여성을 상으로 하여 학력이 낮은 경우 우울 

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Cho 등(1997)과 

Jho(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직업에 따른 

우울 정도는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무직이거

나 기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취업여부에 따라 우

울 수 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고한 Han 등(2002)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직장일은 남자의 일이라

는 이분법  통  성역할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지

배 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녀의 성장상태의 

만족 정도에 따른 우울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만족하는 집단이 그 지 않은 집

단보다 우울 수가 낮았다. 이를 통해, 남성의 결혼생활 

에서 부모-자녀 계가 큰 비 을 차지함을 추측할 수 

있다.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른 우울 정도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막내자녀가 등학교에 재학 인 경

우 우울 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이 시기가 가장 활발

하게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때이며 경제 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수 이 가는 결과

라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을 상으로 했던 Mannell과 

Dupuis(1996)의 연구에서 유배우 노인이 사별노인이나 

미혼노인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 다. 삶의 년기에 들어서면 남성들은 

아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화를 하는 시간이 길어

지게 되는 새로운 신혼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역시 그러한 면을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월수입이 많은 경우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이는 

Kim(1997)의 연구에서 수입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보다 삶의 만족감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교육과 

수입은 삶의 만족도와 강한 계가 있다고 보고한 

Meeks와 Murrell(2001)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고소

득의 수입은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리는데 정 인 향을 미

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성장

상태에 해 만족하는 집단이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는 집

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Seo 

(1998)의 연구결과에서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

리 인 복지감이 높았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즉,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만족감의 원천이기도 한 것이

다. 상자들은 성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았는데, Park과 Kim 

(1999)이 갱년기 여성의 성생활에 한 조사에서 갱년

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래되는 성 인 문제는 갱

년기 여성의 성생활 만족도를 하시켜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년 남성의 호르몬 변화가 사회심리  변인에 

미치는 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eo(1998)의 연구에서 40세를 기 으로 하여 구분

한 장년기와 년기 남성간의 심리 인 복지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상자의 연

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들을 상으로 한 

Hamarat, Thompson, Zabrucky, Steele과 Matheny 

(200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연령과 삶의 만족도간의 계를 

좀 더 확인하기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상

자의 학력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는 높게 나타났

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

육수 이 높을수록 사회경제  지 가 높고 여유로운 생

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직업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문  리직에 종사하는 집단이 심리  복지감

에서 높게 나타났던 결과(Park, 1996)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나 남성의 직업유형이 심리 인 복지감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던 Seo(1998)의 연구결과

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종교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Hamarat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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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all과 Miller(1985)는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부부

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더욱 계를 긴 히 하려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출가시키지 않은 부부에 비해 결

혼생활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결과 으로 생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막내자녀의 학력은 학 졸업의 경우 삶

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재학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의 자녀는 기쁨과 보상

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교육비의 과부담 등으로 인한 정

서 , 경제  비용이 클 것으로 측되기 때문에 년층

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청소년기 자녀의 존재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우울

과 삶의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역상 계를 보여

주었다. 즉,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

다. Hawkins 등(199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Headley 등(1993)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가 역상 계가 있었으며, Jho(2000)와 Lee와 

Choi(1999)가 년여성을 상으로 각각 우울과 삶의 

질, 우울과 생활만족도간에 유의한 역상 계가 있음을 

보고하여 다양한 상자들에게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년남성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계를 

악함으로써 년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

도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2년 10

월 28일부터 11월 28일 까지 도시에 거주하는 만 

40-59세 사이의 년남성 145명을 상으로 하 으며, 

자료분석은 SPSS 10.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통계 처리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우울 정도는 총 63   평균 8.98이며, 

삶의 만족도는 총 14.7   평균 10.52로 나타났

다. 상자  우울군은 8%를 차지하 다

2.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본 결과 월수입

(F=4.251, p=.007)과 성생활(t=-3.930, p= 

.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  배경에 따

른 삶의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동거(t=2.363, 

p=.019), 월수입(F=5.630, p=.001), 자녀의 성

장 만족(t=2.179, p=.032), 배우자와의 성생활 만

족(t=4.797,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상자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역상 계를 나타내었다(r=-.668, p=.000).

결론 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년 남성의 우울 정도

가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월수입, 배우자와의 성생활과, 삶의 질은 배우자

와의 동거, 월수입, 자녀의 성장만족, 배우자와의 성생활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년층 특히 년 남성

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연령 집단이므로 이들의 

신체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은 개인 , 사  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질 인 삶

을 해서는 다양한 간호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요

하다고 단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년 남녀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한 비교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생활에 따른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한 유의

한 결과가 년기 호르몬 변화와도 상 이 있는 것인지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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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an

Lee, Jung-In*․Kim, Kye-Ha**․Oh, Soon-Ha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man. 

Method: The study was designed 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Data collection was done 

between Oct. 28 and Nov. 28 on the 145 middle 

aged man. Result: The degree of depression of 

the subjects was 8.98 and life satisfaction was 

10.52 on the average. About 8% of the subjects 

was included in the depression group.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erefore, 

it should be developed the nursing program for 

qualitative life of middle aged man. 

Key words : Middle-aged Man,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